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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중 진단서와 관련된 판례모음

■ 판례 1

환자에게 속아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고의를 인정할수 없

다.환자가 허위로 자상을 한후 의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상해 

진단서를 작성케한 경우 그의사에게는 허위진단서를 발행한다는 

범의가 없었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.(대법원1975.1.14.선고 74도

2498판결)

■ 판례 2

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 

진정성립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(대법원69.3.31.선고 69도

179판결)

■ 판례 3

진료기록부에 없는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하면 위법이

다.(1993.4.13.92누2141)



■ 판례 4

의학상 확진없이 추측에 의하여 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진단

서 작성의 고의가 인정된다(대법원1970.3.10선고 70도53판결)

■ 판례 5

진단서상 치료기간을 소급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(의제 

1420-70802)

■ 판례 6

엑스레이 소견을 오진하여 건강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과

실이다. 건강진단시 엑스레이 소견에 폐암의 소견이 있어 정밀 

검사가 필요하다는 방사선과 전문의 소견을 받았으나 내과과장이 

소견을 내면서 건강상태를 정상으로 판정하였음. 완치불능인 폐

암환자도 발병사실을 알 경우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

고 생존기간을 연장 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들이 신변을 정리 할

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도 있음으로 의사가 폐암환자를 건강하다

고 진단함으로서 그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

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(서울지법1993.9.22선고92가합49237

판결)


